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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28)가 LA에서 도난 사고를 당했다. 

도끼는 6일 SNS에“어제 저녁 7시에서 7시30분 

사이 LA 한인타운의 한 설렁탕집 주차장에서 차

량 털이범들이 차 유리를 깨고 제 백팩이랑 제 매

니저 백팩을 훔쳐갔습니다.”라며“도난당한 백팩

에는 목걸이, 시계, 카메라, 한국 휴대전화 두 개, 제 

여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다 도난 당했습니다. 

지인 분들과 당분간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고 밝혔다. 

도끼는 또“경찰에는 신고했지만 LA에서 워낙 

자주 있는 일이라 경찰과 경호 담당 모두 가방을 

차에 놔둔 우리 잘못이라고 하고 거의 잡을 가능

성도 없다고 한다.”며“우리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

을 가는 길에 잠시 들러 저녁을 먹는 상황에서 가

방을 차에 두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도끼는 차량이 파손된 흔적을 담은 영상도 올렸

다. 영상 속에서 차의 왼쪽 두 유리창은 모두 깨졌

다. 좌석들도 엉망이 됐다. 

도끼는 지난 9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사했

다. 도끼는 당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른 살이 되

는 내년을 터닝포인트로 삼아 올해 말부터는 어릴 

때 꿈이었던 미국에서 지내볼 것”이라며“한국에

는 기본 짐과 작업실만 남긴다. 지금처럼 국내에서

도 공연 등 활동은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래퍼 도끼, LA한인타운서 
도난 사고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사진)

가 6일 빌보드가 발표한‘2018 

올해의 여성’에 선정됐다. 

‘빌보드 올해의 여성’은 동시

대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여성 아티스트에게 주는 상으

로, 곡이나 성공적인 경력으로 음

악계에 공헌한 정도를 평가한다. 

그동안 마돈나, 비욘세, 레이디 가

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 할리우드 거물급 유명인사들

이‘올해의 여성’에 이름을 올렸다.

로스 스카라노 빌보드 콘텐츠 부대표는“아리아나 

그란데는 자기만의 방식을 가진 스타다. 업계 음악 

트랜트나 특정 방향을 따라가는 법이 없다. 그란데는 

당찬 용기를 가지고 최고의 음악을 만들고 있다. 올

해의 여성상을 많은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아리아나 그란데, ‘2018 올해의 여성’ 팝스타

그란데는 지금까지 빌보드200 

차트 1위를 3번이나 달성했다. 지

난 8월 발표한 정규 앨범‘스위트너

(Sweetener)’는 여성 아티스트의 

팝 장르 앨범 중 발표주 스트리밍 

횟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3일에는 싱글‘고마워, 다음

(Thank U, Next)’을 통해 세상을 떠

난 전 연인 맥 밀러와 그로 인한 심

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파혼한 전 

약혼자 데이비슨에 대한 애정을 노래했다. 또 지난

해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열린 콘서트 직후 자

살 폭탄이 터져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하자 ̀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자선 공연을 열었고 희생자들

을 위해 2,300만달러(약 260억원) 이상을 모금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6일 뉴욕에서 열리는‘제13회 

우먼 인 뮤직’행사에서 진행된다.

1237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61에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일본 음악 프로그램 출연이 하

루 전날 취소됐다. 최근 한 일본 매체가 멤버 지민이 

과거 입은 티셔츠를 문제 삼으며 방탄소년단이 반일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8일 일

본 공식 팬클럽 페이지를 통해“방탄소년단이 9일 

예정된 TV아사히‘뮤직 스테이션’에 출연하지 못하

게 됐다.”며“이번 결정은 아쉽지만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공

지했다.

일본 TV아사히‘뮤직스테이션’도 같은 날 출연 보

류 소식을 알리며“이전에 멤버가 착용한 티셔츠 디

자인이 파문을 불러와 일부에서 보도됐고 방송사는 

소속 레코드사에 그 착용 의도를 묻는 등 협의를 진

행했지만 종합적인 판단 결과, 이번 출연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한 일본 매체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이 입은 티셔츠와 RM의 광복절 SNS 글을 문제 삼으

며“반일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방탄소년단, 반일 논란에 방송 출연 취소

지민의 티셔츠에는 광복을 맞아 만세를 부르는 사

람들의 모습, 원자폭탄이 터지는 장면의 흑백 사진

(사진 원안)과 함께 애국심(PATRIOTISM), 우리 역

사(OURHISTORY), 해방(LIBERATION), 코리아

(KOREA) 등의 영문이 담겼다.

RM은 지난 2013년 광복절을 맞아 트위터에“역사

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투사분들께 감

사한다. 대한독립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